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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앤가이드, B2C 사업 잰걸음…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 취득 

- 개인투자자 맞춤 전략 승부수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을 발판으로 본격적인 B2C(기업 대 고

객) 사업 확대에 나선다. 

 

에프앤가이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 본허가를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에프앤가이

드는 B2C 사업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올해초 “디지털혁신본부”를 신설하였다. 국가공인인증인 ‘정보보

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획득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했다. 

또 새로운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AI 엔진 개발, 기업간 제휴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역량을 

키워왔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증권·보험·카드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쉽게 파악하여 사용

자에게 맟춤형 데이터를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다. 에프앤가이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본허가를 획득

함으로써, 개인의 동의를 거쳐 금융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최대의 금융정보와 다양한 지수를 기반으로 20여년간 누적된 노하우에 AI를 결합하여 맞춤형 

투자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 서비스이다. 이를 위해 △포트폴리오 투자위험 분석 △금융상품 테마 

맞춤 검색 △스몰캡 집중 분석 △AI를 통한 뉴스분석 등 개인투자자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에프앤가이드 관계자에 따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에게 합리적인 투자방안



을 제시하고, 투자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투자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 이라고 말했다. 

 

 


